
고령화사회 X 공동체주거 







이렇게  
혼.자. 
오.래. 살. 줄. 
몰랐어…… 



‘집’이란 무엇일까? 



주거 자산 



가진 게 ‘집’ 밖에 
없는 사람들 









혼자 산다는 것 





관계가 단절된 

집과 방에서 

홀로 

비싼 주거비를 부담하며 

살아내고 있습니다. 





보호자 



존엄한 노년 



다가오는 노년 

어디서 누구와 

사시겠습니까? 



‘가족’이란 무엇일까? 













고령화사회 
존엄한 노년을 

스스로 준비하는 
사람들의 집 





 

 

 

삶의 재구성_<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> 

 

















주민 참여 

거점 공간 



사회주택 

공동체주택 

협동조합주택 



사적소유를 넘어 

사회적관계 기반의 

협력적 주거 



‘홀로 와 함께’ 사이 

‘따로 또 같이’ 사는 집 



관계가 단절된 집이 
아닌 

 
사회적 우정이  

가득한 집 



살던 곳에서 

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

활기 있게 사는 집 



AGING IN PLACE 

AGING IN COMMUNITY 

ACTIVE AGING 





충분히 독립적이면서도 

고립되지 않는 집 



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

적정비용으로 

쫓겨날 걱정 없는 집 



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

배제하지 않는 







 나에게 좋은 집이란? 

 누가 나의 이웃인가? 

 나는 어떤 이웃인가? 

 우리는 왜 집을 소비하는가? 



 노년은 도둑같이 찾아 온다. 

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길다. 

준비 안된 노년은 고통스럽다. 



위험한 집에서  

안전한 집으로 



관계가 단절된 집에서  

사회적우정 가득한 집으로 





요구되는 
정책의 변화 



주택정책이 아닌 
 

주거정책 



주거공유 목적의 
다양한 커뮤니티 

발굴 및 육성 지원정책 



주택의 공동체소유와 
다양한 수준의  

공유를 지원하는 정책 


